
김시현이 부산에서 이승만
대통령을 저격하는 사건을 일
으킬 때 권애라는 서울에 거주
하고 있었다. 1952년 6월이면
1 9 5 3년 7월 1 7일의 6ㆍ2 5전쟁
정전협정이 이루어져 한반도에
서 포화가 멎기 1년 전이고
1 9 5 3년에 한국의 서울이 임시
수도 부산에서 서울로 환도還
都하기 1년 전이었다. 그러나
이 무렵 정부는 아직 부산에
있지만 서울에서 피란을 내려
갔던 일반 시민은 생업의 터전
을 찾아 거의가 서울로 돌아와
살고 있었다. 김시현이 검거되
어 들어갔을 때 이를 최초로
서울의 권애라에게 알린 것은
민주국민당 국회의원 박순천朴
順天이었다. 박순천이 전보를
쳐주어 이를 받고 권애라는 급
거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
던 것이다. 박순천이 이렇게
권애라의 서울 주소를 알아 전
보까지 쳐주었던 것은 두 사람
사이가 가까운 때문이었다. 박
순천은 권애라보다 1년이 아래
인 1 8 9 8년생으로 1 9 1 9년 3ㆍ1
운동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여
1년 6월의 옥고도 치르고 1 9 4 5
년 해방직후에는 건국부녀동맹
建國婦女同盟을 조직했다.
1 9 4 7년부터 독립촉성애국부인
회獨立促成愛國婦人會 부회장
이 되고 1 9 4 9년에는 대한여자
청년단장이 되었으며 1 9 5 0년에
는 대한부인회총본부 회장으로
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제2대 국
회의원이 되고 1 9 5 2년 당시에
는 자유당 독재에 반대하는 투
쟁을 전개하고 있었다. 이러한
박순천과 친밀했던 것은 권애
라가, 남편 김시현이 평생동지
로는 생각하되 여자로서 지나
친 사회 활동, 특히 정치활동
에 나서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
던 때문에 이러한 여성단체 조

직의 표면에 앞서지는 못했지
만 어떤 형태로든 간여를 하고
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
추리된다.
김시현이 유시태와 함께 부

산지방법원에서 1심 사형선고
를 받은 것은 1 9 5 2년 8월이고
대구의 고등법원 재판과 대법
원의 확정판결을 거쳐 사형에
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
다. 수형생활을 하면서는 부산
과 마산ㆍ대구 등 여러 형무소
를 전전하였고 그러는 사이 광
복절과 성탄절 등 특사나 감형
의 국경일을 여러 차례 겪었으
나 이 두 사람에게는 무기에서
유기로 감형되는 일이 없었다.
현직 대통령 저격범으로 체포
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는 과정
에서 김시현은 매우 당당하고
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것
으로 알려졌다. 뒤에 4ㆍ1 9의
거가 일어나 김시현이 석방되
어 화제가 될 때였다. 김시현
의 처당질녀, 즉 권애라의 친
정 당질녀 권경애權璟愛가 고
향 교동에서 한영권韓永權에게
출가하여 2 5세 때부터 서울에
올라와 살았다. 그리고 이해
1 9 6 0년에 4ㆍ1 9가 났던 것이
다. 권경애의 남편 한영권은
당시 부산에 본사가 있고 서울
에 지사가 있는 큰 기업체의
이사로 있는 족대부族大父 한
기태韓基泰의 회사에 취직하여
그 밑에서 계장으로 근무했다.
그리고 내외가 서울 용산에 있
는 한기태의 집에서 같이 한가
족처럼 살게 되었다. 한기태는
강화를 지역구로 하여 세 차례
나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가산
을 날리며 고초도 겪는 그런
인물이었다. 이 한기태의 숙부
가 대통령저격미수사건이났을
당시 대법원 판사의 운전기사
였는데 김시현의 재판과정을

여러 차례 방청했던 바로서,
김시현의 재판정에서의언행에
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
김시현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
알고 있었다. 김시현이 부산
형무소에서 석방되어 그 아내
권애라와 함께 올라오게 되어
서울역에는 많은 지인과 정계
인사가 영접을 나갔고 그 기사
가 신문에 났다. 이 신문을 펼
쳐보던 한기태가 놀라는 소리
로‘서울 호랑이 김시현이 풀
려나왔다’고 소리치는 것을 듣
고 마침 부엌에 있던 새댁 권
경애가 뛰어나와‘그분이 우리
고모부’라고 하자 식구들이 모
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떴
다. 그리고 한기태가‘이 호랑
이 김시현이 정말 네 고모부가
맞느냐’고 재우쳐 물었다. 바
로 한집에 살고 있는 족손부
권경애의 당고모부堂姑母夫가
김시현이라는 사실에 저윽 놀
란 한기태는 자기 숙부가 8년
전에 법정에서 보았던 김시현
의 모습을 자세히 들려주었다.
재판장 앞에 선 김시현은 꼿꼿
한 자세로 눈을 부리부리하게
뜨고 노려보며 누가 주었는지
모를 검을 질겅질겅 씹기도 하
였다. 그러면서 무슨 소리로
물어보아도 혼자 거사했다는
대답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
눈썹도 움직이지 않았다. 김시
현의 거사에는 전부통령 이시
영李始榮과 신익희申翼熙ㆍ조
병옥趙炳玉 등이 관련되어 있
다는 것이 알만한 소식통의 통
념이었다. 그러나 김시현의 굳
게 다문 입은 무슨 수로도 열
리지 않았다. 사형의 집행은
면했지만 무기수로 수형생활을
하는 동안 바깥에 남아 있는
그 가족의 생활은 또한 말이
아니었다.
그 아들 김봉년金峯年은 육

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임관되
어 군에 있던 도중 이 사건이
나 청천벽력을 맞았다. 즉각
군수사기관에 잡혀가 철사줄로
코가 뚫리는 등의 고문과 고초
를 있는대로 당하고 나와서는
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의
사람이 되었다. 일설에는 이때
3 1세이던 김봉년이 육사1기가
아니라 중국군 경력자로서
1 9 4 6년에 정일권丁一權 등과
함께 육사의 전신 군사영어학
교를 수료하고 임관되어 있었
다고도 한다. 김봉년은 해방후
환국하였을 때 2 4세였다. 당시
로서는 혼기를 다소 넘긴 나이
였다. 그 부친 김시현이 경주
의‘최부자’로 이름난 갑부 최
준崔浚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
서 최준이‘하구, 나와 사돈을
맺지 않으면 3 0만 석을 내놓아
야 하네’하고 웃었다. 일제하
에서 최준은 김시현의 독립운
동에 이처럼 엄청난 자금을 대
주었던 것이다. 당시의 명문가
지체로 따지면 안동김씨의 김
시현가와 경주최씨의 최준가가
좋은 혼반이겠지만 안동김씨가
한 수 위였을 것이다. 물론 김
시현은 흔쾌히 그 혼담을 받아
들여 최준의 질녀 최난주崔蘭
珠를 외아들 봉년의 배필로 삼
았다.
아들 김봉년이 술회한 바에

의하면 아버지 김시현은 혁명
가이지 정치인은 아니었다. 김
시현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박
진목朴進穆도 생전의 술회에서
‘김선생은 나쁜놈 총쏘아 죽이
는 게 취미에 가까웠던 의열단
의 거봉으로 어느 면에서는 김
원봉金元鳳보다 더 높이 평가
되어야 할 인물’이라 하였고,
김봉년은 또 생전의 술회로
‘1 9 2 3년 봄 의열단이 일제 통
치기관 폭파와 일제 요인 처단
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폭탄을
밀반입하다 적발된 소위 황옥
경부사건黃鈺警部事件은 주모
자가 가친이므로 김시현의사사
건으로 고쳐 불러야 한다’고
주장하기도 하였다.
김시현이 1 9 5 0년 제2대 국회

의원이 되고부터 비서로 이를

수행한 사람은 권오상權五相이
었다. 권오상은 1 9 5 2년 6월 2 5
일 사건 당일 새벽에 김시현이
광복동 현장을 답사할 때에도
동행했던 바인데 그는 일간신
문과의 회견술회에서 김시현이
이승만을 일컬어‘민족을 버리
고 간 놈이 무슨 대통령이냐,
역적이지. 죽여 버리겠다’고
했다고 하였다. 김시현은 이렇
게 주위 사람에게 대통령을 죽
이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
하였다. 그러나 아무도 곧이듣
지를 않았다는 것이다. 권오상
의 술회에 따르면 저격불발사
건 사흘 전인 1 9 5 2년 6월 2 2일
새벽 1시께 경찰이 김시현에게
찾아와서는‘내무차관께서 뵙
자 하십니다’하고 김시현과
권오상을 연행해갔다. 그들은
내무부 치안국 특수정보과로
연행되었는데 그곳에서 대통령
암살 기도 음모를 추궁당했다.
그러나 김시현은 눈을 부릅뜨
고 호통치며 증거를 내놓으라
고 딱 잡아떼었다. 이것은 인
천 소년형무소에 있던 최양옥
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겠으나
워낙 증거로 내세울 만한 확증
이 없는지라 특수정보과로서도
어쩔 수가 없어 새벽 4시께 연
행 3시간 만에 그들을 풀어 돌
려보냈었다는것이다.
1 9 6 0년 4월의 4ㆍ1 9의거는

무기수 김시현에게 다시 한번
빛을 주었다. 4월 1 9일의 대대
적인 학생시위와 유혈사태에
이어 2 6일에, 계엄령을 발동하
고서도 독재권력을 더 연장시
킬 힘을 잃은 이승만 대통령이
하야下野를 선언하고 2 8일에는
경무대景武臺에 피신해 있던
부통령 당선자 이기붕李起鵬
일가가 동반자살하였다. 1948
년 정부수립 후 1 2년을 군림한
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독
재가 막을 내린 것이었다. 과
도정부의 권승렬權承烈 법무장
관은 독재자 이승만을 저격하
려 한 무기수 김시현과 유시태
를 즉시 형집행정지로 석방했
다. 이처럼 석방될 때 김시현
에게 붙은 별칭은‘국사범國事
犯 1호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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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난과 빈궁의 여생

4·6배판1 6 3 0면에집성된시조태사공의 득성이전김알지大輔
公이래천년과득성이후천년의榮辱과곡절이어린안동권씨姓
族의大河實錄!
文獻世鑑·太師權公實記·陵洞誌·陵洞實記·陵洞千年略史등
안동권씨대종중에5백년 동안 축적돼온 古文漢字 만리장편敍事
의완벽한국역주해와원문조판병재!
원색사진판9 6면, 원고지1만여장분량으로책자의수명1백년을
내다보고제작한최고급寶藏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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